
The Life Changing Saint 
성인으로 하여금 변화되는 삶 

 

 
만약 성프란치스코가 오늘날 살아서 이곳에 있다면, 우리의 세상은 현재같지 않고 매우 달라진 

모습일 것이다. 역사에 근거하고 그의 행적에 따라서볼때, 아시시의 성프란치스코는 오늘날의 

우리의 세상을 도울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아시시의 성프란치스코는 모든 생태계와 동물의 수호 

성인이시다. 

 

성인은 이탈리아 아시시에서 1181 년에 태어났다. 그의 어린시절은 부유한 상인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젋은시절, 그는 아주 버릇없는 응석받이가 되었다.  아주 대단한 부유층에 

둘러싸여있는동안, 그는 거의 그의 젋은 시절을 사치스런 생활로 보냈다.  그러나 곧이어, 

아시시와 페르지아와의 전쟁이 터졌다.   

 

여기서 부터 아시시의 성프란치스코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심지어 그의 인생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도, 나는 프란치스코가 오늘날 이세상에 좋은 혜택의 도움을 보여줄수 있을것이라고 작은 

세부사항들을 들어 열거할수 있다. 그가 엄청한 부에 쌓여 자라긴했지만, 성프란치스코는 그의 

삶을 돌아보며 마음을 모아 가난에 자신의 인생을 보냈다.  

단순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보여주므로서 그는 놀랄만한 본보기를 만들어 줄수 있었다. 

그는 병들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설교하며 교육의 필요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었다. 성프란치스코는 전쟁이 끝난후 거의 1년간 감옥에서 보냈다.  

전쟁의 경험이 없기때문에 그는 빨리 붙잡혔고 포로인 자신의 몸값을 지불해야 했다. 그는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의 아버지가 몸값을 지불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이곳 감옥안 에서 

성프란치스코는 하느님의 환시를 받기시작했다. 드디어 포로인 자신의 몸값이 지불 되어 그는 

1203 년에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는 완전히 다른사람이 되어 아시시로 돌아왔다. 그가 돌아왔을때 그는 마음의 공허함을 느꼈다. 

전쟁으로부터의 탈진감과,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위해 무엇이든지 찾으려고 안간힘을 쏟았다.  

시골의 어느날, 그가 말을 타고 가는중에 나병환자를 만났다. 

나병환자들은 매우 더럽다고 생각되었고, 더구나 사람들의 눈을피해 다른 길로 다니는 것으로 

간주되었었다. 그러나 성프란치스코는 그를보는순간 동정심을 느꼈고, 그래서 그 나병환자를 

껴안았다. 그일이 있은 직후, 그는 희열감을 맛보았고 그리고 이러한 느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만약 성프란치스코가 매우 비슷한 질병에 시달리는 누군가를 만났다면 그가 같은 방식으로 해 

주었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는 동정심을 가지고 고통받는 사람에게 아무도 주지않는 

사랑을 주었을 것이다.  오늘날 이세상에, 우리는 성프란치스코와 같은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렇게 했을경우, 하느님을 중심으로 단순한 삶을 살도록 그들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모두에게 좋은 본보기를 정해 놓을수 있을것이다. 이러한 단순한 삶은 자연재해, 정치적전쟁이나 

심지어 일상생활의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수 있다. 나병환자와의 첫만남후에, 



프란치스코는 그의 고향과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같이 그가 느끼고 

있는 공허함을 채우고 답을 찾기위해 매일기도하던중,  다행히 나병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볼수있는 

기쁨을 발견했다. 어느날, 그가 기도하고 있던중에,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헌신하고 위대한 가난의 삶을 살으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 그는 또한 교회를 

재건하라는 지시도 받았다. 

 

그는 순종하여 아시시 주변에 좋은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였고 곧 12 명의 추종자와 합류했다. 

현세대에서, 성프란치스코는 열정을 다하고 온세상의 모든이를 돕기위해 그리스도의 해답을 

얻기위해서 어려운 시도를 했을 것이다.  그가 바다를 가로질러 비행을 했었어야 했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돈을얻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기위해 하느님의 뜻을 찾으려고 응답했을것이다. 

끝으로, 그 교회건축을 위하여 성 프란치스코는 자금마련이 필요했다.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는 아버지의 허가도 없이 아버지의 소유물 을 팔았다. 성프란치스코가 주교에게 가서 

돈을건내 주자 그가 즉각적으로 그에게 말하길 그것을 되돌려주라고 했다.  

그가 한 일에대한 슬픔때문에, 그는 자신을 더욱더 겸손하게 하고 좋은 말씀을 선포하기위해 

아시시를 떠났다.  오늘날 현세대에, 성프란치스코는 비슷한 문제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를 

도울것이라 생각한다. 만약 누군가가 하지말았어야 할 일을 했다면, 그가 했던 바로 그같은 

방법대로 회개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격려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성프란치스코의 생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근거로해서 볼때, 그가 오늘날 현 

세상에 있다면 단순한 삶을 살도록 격려해주고, 도움이 필요하고 병든이들을 어떻게 위로해줄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고, 그리스도의 소명에 어떻게 응답해야하는지 도와줄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나 작은문제등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도와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